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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패널 반덤핑 강경 대응
EU산 와인 반덤핑으로 맞대응 … 13억 시장으로 무역전쟁도 불사

중국이 EU(유럽연합)와 태양광 패널로 무역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단호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저우다린(周大霖)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

다“며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 무역전쟁에 벌이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료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며, 중국은 무역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는 입장을 고수

했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 부과 방침을 EU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맞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우다린 부국장은 “무역마찰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며 “처리과정이 잘못되면

무역전쟁을 겪게 될 수 있으나 승자도 없이 양 쪽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3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이 됐으며 13억 시장이 끊임없이 커

지고 있어 무역마찰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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